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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고 승 익 제주관광학회 회장

김 창 식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Ⅰ. 서론

  제주도는 화산섬이 만들어지기 이전 굳어지지 않은 점토와 모래층이 있던 얕

은 바다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약 180만년 전 바다 속 지하로부터 약한 지층

을 뚫고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 수성화산활동이 발생하여 

수많은 응회환과 응회구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후 오랜 세월에 걸쳐서 화산체

들이 파도에 깍이고 해양 퇴적물과 섞이기를 반복하면서 서귀포층이 형성되었다

고 보고 있다.

  서귀포층 퇴적 이후 원시 상태의 제주도는 해수면 위로 점차 성장하였고, 이후 

55만년 이후부터는 용암이 분출하면서 넓은 용암대지들이 만들어지고, 용암이 겹

겹이 쌓이면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방패 모양의 순상화산이 형성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오늘날과 해수면이 거의 비슷해진 약 18,000년 전 최종 빙하기 이후부터는 제

주도의 해안선을 따라서 수성화산활동이 발생하여 성산일출봉 응회구와 송악산 

응회환과 같은 수성화산체들이 생겨나고, 문헌에 기록된 약 1,000년 전의 화산활

동을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제주도의 모습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제주도, 

2012: 8)

  이러한 생성배경을 가진 화산섬 제주도는 그 지형과 자연자원의 우수성을 세

계로부터 널리 인정받게 됨으로써 유네스코로부터 2002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이어서 2007년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세계지질공원

으로 인증을 받는 등의 쾌거를 계속하여 맞게 됨으로써 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

과학분야 3관왕의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제주도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관광객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농어

촌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0년대 이후 꾸준하게 관광개발이 진행되면서 오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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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는 관광산업이 감귤산업과 함께 제주도민을 먹여 살리는 제주 제1의 생명산

업으로 발전하였다.

  제주도의 관광객은 그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왔지만, 제주도가 2007년 

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유네

스코의 3관왕이라는 타이틀은 오늘날 제주도 경제를 살찌우는 제주발전의 신성

장동력이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제주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을 모두 아우르

는 세계유산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주의 관광자원과 관광산업, 관광자원으로서의 

제주도의 세계유산의 현상을 고찰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 세계유산의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생태관광의 특성 및 제주 세계유산의 현황

1. 생태관광의 특성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는 1965년에 헬저가 ‘문화, 교육 그리고 관광을 고찰하여’

라는 논문을 쓰면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이라고 부르면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생태관광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관광이 책임져야 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① 환경에 대한 최소의 영향, ② 관광대상 문화에 대한 최

소의 영향 및 최대의 만족, ③ 관광지 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 ④ 참

가 관광객에 대한 최대만족 등이다.

  그 후 생태관광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론의 정립과 실천 강령을 마련한 것은 

국제관광기구인 ASTA로 볼 수 있다. 1960년 6월  ASTA 환경위원회가 뉴욕에서 

개최한 관광환경회의에서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생태관

광의 목적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여행’, 즉 자연환경을 파괴함이 없이 자연과 

문화를 이용하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한국관광공사, 1992: 

58)

  이러한 생태관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고소득자이며, 고차원적 생태학적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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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야생지역, 자연공원과 보호지역, 산악지역 등에서 관광매력을 느끼는 비율

이 높다고 한다. 

  즉, 생태관광객들은 물리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자기만의 특수한 흥

미들을 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극탐험을 포함하는 전형적인 생태관광에서는 

관광객들이 직접 펭귄이나 빙하, 눈 등에 관한 연구수행을 돕기도 한다고 알려지

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생태관광객들은 야외활동을 즐기고 연령은 30대 이상이며, 해

외여행 경험이 비교적 많으며 전형적으로 개인여행을 즐기는데 성비에 있어서는 

남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태관광객의 경우 생태관광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높고 건전한 사고방식의 

관광을 즐기며 관광객 스스로가 자원하여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시설과 여행코스

를 이용하며, 체재일수가 장기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태관광의 동기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보통 생태관광객들은 일반 관광객들보

다 육체적인 활동, 동호인과 만나기, 한정된 이용 가능한 시간에 많은 것을 보는 

것에 흥미를 보이고, 야생지역, 호수나 계곡, 시골지역, 공원, 산악이나 해변 등이 

포함되는 목적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큰 그룹의 다른 사람들과 접하는 것을 싫어하며, 유사목적을 갖

고서 소그룹으로 여행하는 것을 즐기고, 전형적인 일반 관광객들과는 대조적으로 

안전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일반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발견할 기회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한다고 한다.(고승익 외, 2008: 169)

  이러한 생태관광에서 중요한 사항은 자연자원의 보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정신이 보전개념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생태관광지의 관리는 관광객의 이용에 따르는 환경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며,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광의 공존을 도모하여야 하기 때문에 ① 특정 토지이용계

획의 수립, ② 환경의 보호 및 홍보, ③ 입장객 수의 조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종구, 1994: 15-16) 

2. 제주 세계유산의 현황

  제주도의 세계유산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

코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으로서 이들 3개 유산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제주도, 2011: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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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결합시킨 육지 및 연안지역을 일컫고 있다. 생

물권보전지역의 지정기준은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의 존재와 생물다양성 보전

의 중요성, 지역 공동체 및 민간 참여의 가능 등이다.

   2011년 현재 109개국 564곳이 지정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설악산(1982년), 제

주도(2002년), 신안 다도해(2009년), 광릉숲(2010년)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섬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의 천연보호구역과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영천과 효돈천, 문섬, 섶섬, 범섬 등 3개의 제주도 부속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3개의 지역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핵심지역에는 고산성 관목림, 상록침엽수림과 낙엽

활엽수림 및 난대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여 많은 멸종 위기종과 고유종의 동식

물이 서식하고 있다.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국유림으로 산림법

에 의한 보전임지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전이지역은 다양한 농업, 어업, 임업

이 가능하고 주거지로도 이용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들

이 활동하는 구역이 되고 있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ㆍ명칭: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ㆍ지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영천, 효돈천, 범섬, 문섬, 섶섬 일대

　ㆍ면적: 83,094ha(핵심지역: 15,158, 완충지역: 14,601, 전이지역: 53,335)

  ㆍ지정일: 2002. 12. 16

(1) 한라산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은 고산성 관목림, 상록침엽수림

과 낙엽활엽수림, 난대성 상록활엽수림이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또한 많은 멸종 위기종과 제주 고유종이 서식함으로써 생물 종 다양성이 우수

한 지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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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천ㆍ효돈천 천연보호구역

  영천과 효돈천 천연보호구역은 한라산 남쪽을 흐르는 하천으로 한라산의 남사

면을 대표하는 하천의 하나이다.

  이 하천은 한라산 정상에서 발원하여 하효동과 남원읍 하례리 경계지점인 ‘쇠

소깍’ 해안에 이르러 해안으로 유입되는 건천이다. ‘돈내코’와 같은 일부 구간에

서는 물이 상시 흘러서 유원지로 조성돼 있다.

(3) 문섬

  문섬은 서귀포항 남쪽에 바로 위치고 있는데, 해발 73m, 면적 96.833㎡의 무인

도이다. 이 섬의 수중에는 난류가 흘러서 아열대성 어류가 서식하고 63종의 연산

호가 자라는 수중 생태계의 보고로서 제주도 잠수함 관광의 최대 목적지가 되고 

있다.

  문섬 안에는 담팔수나무 거목 등 난대성 상록수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4) 범섬

  범섬은 서귀포시 법환마을 앞에 위치한 무인도이지만 예전에는 ‘애기물’이라는 

용천수가 있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

  섬 주위에 크고 작은 해식동굴이 있으며, 돈나무, 구실잣밤나무, 해송, 박달목

서 등의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흑비둘기 번식지로 보호되고 있다.

(5) 섶섬

  섶섬은 서귀포시 보목동 앞 바다에 위치한 무인도로서 180여 종의 상록수림이 

자라는 식물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난대식물의 집합장소로서 천연기념물인 파초일엽의 자생지가 되고 있다.

2)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유산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원을 말한다.

  유네스코는 1972년에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고, 인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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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돼 있으며, 2011년 현재 151

개국 911건(문화유산 704건, 자연유산 180건, 복합유산 27건)이 등재돼 있다. 

  우리나라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수원화성, 창덕궁, 고창ㆍ

화순ㆍ강화의 고인돌, 경주 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 하회ㆍ양동마을이 세계유산

으로 등재되었고, 제주도는 2007년 국내 처음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란 

명칭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ㆍ명칭: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ㆍ등재년도: 2007. 07

  ㆍ유산지구: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용암동굴계

  ㆍ유산면적: 18,997ha(핵심지역: 9,605, 완충지역: 9,392)

  ㆍ등재사유: 탁월한 경관적 가치와 지질학적 가치

(1) 한라산

  해발 1950m의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명산으로서 신생대 제4기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산이다. 이 산은 삿갓 모양의 화산체로서 약 360여 개에 이르는 

기생화산을 거느리고 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은 수려한 경관미와 함께 구상나무숲과 다양한 극지 고산

식물들로 덮여 있다. 한라산은 고도에 따라서 식물이 특징적인 수직분포를 보인

다. 즉 600~1,000m에는 졸참나무숲, 800~1,200m에는 서어나무숲, 1,200~1,400m에

는 신갈나무숲, 1,400m 이상에는 구상나무숲이 분포함으로써 생물학적 가치가 매

우 높다.

  한라산은 1966년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1970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대부분의 

지역이 인간활동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순상화산체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이 산 정상의 백록담은 깊이 108m, 둘레 1,720m의 오목한 지형으로 신선들이 

하얀 사슴을 타고 놀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백록담의 서쪽 절반은 약 3만

년 전에 분출한 조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쪽 절반은 약 3천년 전에 분출한 

조면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관은 물론 지질학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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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2)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130여 개의 동굴 중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기생화산

인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류가 지표의 경사면을 따라서 해안선까지 도달하면

서 형성된 동굴계로서 벵뒤굴, 김녕굴, 만장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총 면적이 22,367,346㎡인 이 동굴들은 용암동굴이지만 당처물동굴과 용천동굴

의 경우고립된 석회동굴의 특징을 담고 있어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3) 성산일출봉

  서귀포시 성산리에 위치한 성산일출봉은 분화구 최고 정상이 179m이고 분화구 

내 최저 고도가 89m이다. 원래는 제주 본섬과 떨어져서 고립된 섬이었으나 너비 

500m 정도의 모래톱이 1.5km에 걸쳐 쌓여서 제주 본섬과 연결되었다.

  세계자연유산 일출봉의 면적은 1,689,338㎡가 되고 있다. 

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연유산 지역을 보

호하면서 이를 토대로 하여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말한다. 

  2004년에 유네스코와 유럽 지질공원의 협력으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설

립되었으며, 전 세계 25개국 77개소가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

  2010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제주도는 다양한 화산지형

과 지질자원을 지니고 있는 섬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질명소는 섬 중앙에 위치한 제주도의 상징한 1950m의 

한라산, 수성화산체의 대표적 연구지로 알려지고 있는 수월봉, 용암돔으로 대표

되는 산방산, 제주도의 형성 초기 수성화산 활동의 역사를 간직한 용머리해안, 

주상절리의 형태적 학습장인 대포동 주상절리대, 제주도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먼

저 만들어진 지층으로 100만년 전 해양환경을 알 수 있는 서귀포패류화석층, 응

회구의 대표적 지형으로서 해뜨는 오름으로 알려진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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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계 가운데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만장굴 등 9개의 대표적 명소가 있다.

(1) 서귀포 패류화석층

  천지연폭포 입구에서 서쪽 해안가 절벽을 따라 약 1.5km에 걸쳐서 드러나 있

는 곳으로 제주도 지하에 넓게 깔려 있는 서귀포층의 일부가 솟아올라 있어서 

땅 위에서 서귀포층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고 있다.

  제주도 일대가 얕은 바다이었던 약 180만 년 전에 지하에서 상승한 마그마가 

물과 만나서 격렬히 반응하는 수성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당시 화구 주변에 화산

분출물이 쌓이면서 곳곳에 수성화산체들이 생겨나고 이 화산체들이 파도에 깍이

고 해양 퇴적물과 함께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약 100m 두께의 서귀포층이 형선되

었다.

  그 후 계속된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용암이 그 위를 덮으면서 제주도 지하에 

자리잡게 되었다.

(2) 대포동 주상절리대

  대포동 주상절리대는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대포동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서 약 

1km에 걸쳐 형성돼 있다. 높이 30~40m의 기둥 형태의 주상절리는 뜨거운 용암

이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 수직으로 쪼개짐이 발생하여 만들어졌는데, 5~6각의 기

둥형태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 곳 외에도 중문 예래동 해안가, 안덕계곡, 천제연폭포, 산방산 

등에서 볼 수 있다.

(3) 천지연폭포

  천지연폭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폭포로서 높이가 22m에 이른다. 폭포의 아래

는 수심이 20m에 이르는 깊은 웅덩이가 있다. 

  이 폭포의 하부에는 하상물질과 해양퇴적물로 구성된 서귀포층이 분포하고, 그 

상부에는 약 40만 년 전에 분출된 용암이 서귀포층을 덮고 있다.

(4) 산방산

  산방산은 안덕면 사계리 해안가에서 용머리 퇴적층과 연결돼 있는 조면암질 

용암원정구(lava dome)로서 종 모양의 종상화산체이다. 조면암질 용암의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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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0~80만 년으로 추정돼 제주도의 지표를 구성하는 화산암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곳이다.

  용암돔 남측 절벽의 높이 150~300m 사이에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풍화혈과 

애추가 발달돼 있고, 해발 150m에는 해식동굴로서 영주10경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산방굴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산방산은 기후적 특성상 식물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보호지역으로서 산 정상

에는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상록수림이 우거지고, 암벽에는 지네발란, 섬회

양목 등 희귀식물이 자라고 있다.

(5) 용머리해안

  산방산 아래에 위치한 용머리해안은 용이 머리를 틀고 바다로 들어가는 자세

를 닮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머리는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로

서 한라산과 용암대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일어난 수성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응회환이다.

  용머리 응회환은 단단하지 않은 대륙붕 퇴적물 위에 만들어졌으며 분출 도중 

몇 차례에 걸쳐서 화산체의 붕괴가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화구의 위치가 변화하

며 분출이 일어났으며, 응회환의 지층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운반되어온 화산물

질이 쌓여 만들어졌다.

(6) 수월봉

  제주도 서쪽 고산리에 위치한 수월봉은 높이 약 77m의 작은 언덕 형태의 오름

이다. 제주도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이 곳은 해안절벽을 따라서 드러난 화산

쇄설암층에서 다양한 화산 퇴적구조가 관찰됨으로써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가 되

고 있다.

  약 18,000년 전 지하에서 상승하던 마그마가 물을 만나면서 강력하게 폭발하며 

뿜어져 나온 화산재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응회환의 하나가 되고 있다. 

  수월봉의 화산쇄설암층에서는 화산재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판상의 화산암

괴가 낙하할 때 충격으로 내려앉은 탄낭 등의 구조를 볼 수 있다. 

  화쇄난류가 흘러가면서 쌓인 거대한 연흔 사층리 구조는 응회환의 분출과 퇴

적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그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알려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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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주 관광산업과 세계자연유산 방문객 추이

1. 제주 관광산업

1) 관광자원

  제주도의 관광자원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도처에 분포하고 있는데, 그 대

표적인 자원을 열거하면 영주10경, 6개의 계곡, 6개의 폭포 및 소연, 10개의 동

굴, 14개의 기암, 368개의 기생화산, 1,841종의 식물, 3,315종의 동물, 12개의 해수

욕장, 15개의 낚시터, 5개의 등산로, 2개의 수렵장, 2개의 보물, 1개의 사적지 등

이다.

 〈제주도의 관광자원〉

ㆍ영주10경: 성산일출, 녹담만설, 귤림추색, 영구춘화, 산포조어, 고수목마, 정

방하폭, 산방굴사, 사봉낙조, 영실기암

ㆍ계곡 6개: 탐라계곡, 구구계곡, 안덕계곡, 무수천, 돈내코, 수악계곡

ㆍ폭포 및 소연 6개: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용연, 엉또폭포, 용소연포

ㆍ동굴 10개: 만장굴, 빌레못굴, 김녕사굴, 미천굴, 소천굴, 협재굴, 쌍용굴, 와

흘굴, 구린굴, 황금굴

ㆍ기암 14개: 용두암, 성산기암, 외돌개, 바람바위, 영실기암, 방선문, 절부암, 

우두암, 용암수형, 산방산, 백록담, 성판악, 삼각봉, 왕관릉

ㆍ수림 4개: 비자림, 동백군, 구상나무군, 철쭉

ㆍ기생화산 368개: 다랑쉬, 용눈이, 어승생악, 송악산 등

ㆍ식물 1,841종: 왕벚나무, 문주란, 난 등

ㆍ동물 3,315종: 물장군, 왕은점 표범나비, 팔색조, 노루, 오소리, 제주족제비 

등

ㆍ해수욕장 12개: 이호, 삼양, 곽지, 함덕, 협재, 김녕, 화순, 중문, 표선, 신양, 

금능, 하효

ㆍ낚시터 15개: 사라봉, 서부두, 용두암, 도두, 다려도, 비양도, 토끼섬, 두모, 

용수, 하가, 차귀도, 마라도, 우도, 추자도, 형제섬

ㆍ등산 5코스: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어승생악자연학습탐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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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렵 2개: 대유수렵장, 도전역

ㆍ보물 2개: 관덕정, 불탑사5층석탑

ㆍ사적지 1개: 삼성혈

2) 관광산업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내 총생산 103,175억원 중

에서 33,867억원으로 약 33%를 점유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고 있는 관광지는 모두 151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5개소는 국가 및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리 관광지로 나타나

고 있고, 나머지 96개소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설 관광지가 되고 있다.

  제주도의 교통, 숙박, 여행업, 각종 편의시설업 등 관광객 수용능력을 보면, 다

음과 같다.

〈제주도의 관광객 수용능력〉

ㆍ연륙교통: 항공 국내선 13개 노선, 국제선 12개 노선, 여객선 국내 7개 항로

ㆍ육상교통: 178개 업체, 시내외버스 13개 업체, 전세버스 60개 업체, 택시 34

개 업체 및 개인택시 3,925대, 렌트카 71개

ㆍ여행업: 787업체, 일반여행업 111개, 국외여행업 99개, 국내여행업 577개

ㆍ숙박시설: 787개소, 25,158실, 관광숙박업 115개 12,130실, 일반숙박업 624개 

12,611실, 휴양펜션 48개 417실

ㆍ관광객이용시설업: 66개소, 전문휴양업 28개, 관광유람선업 7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29개, 관광공연장업 2개

ㆍ유원시설업: 15개소, 일반유원시설업 12개, 기타유원시설업 3개

ㆍ국제회의업: 26개소, 국제회의기획업 25개, 국제회의시설업 1개

ㆍ카지노업: 8개소

ㆍ관광객편의시설업: 116개소, 관광식당업 55개, 관광사진업 1개, 관광유흥음식

점업 2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6개, 관광극장유흥업 

4개, 휴양펜션업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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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관광객수 비고

1960년 이전 3,000명 내외 수학여행단과 학술조사단

1966  10만명 돌파 제1횡단도로 개통(61-66년)

1977  50만명 돌파 제주-부산 카페리 취항

1983 100만명 돌파

1988 200만명 돌파

1991 300만명 돌피

1996 400만명 돌피

2005 502만명 돌파

2006 531만명 돌파 2006 제주방문의 해

2007년 540만명 돌파

2008년 580만명 돌파

2009년 650만명 돌파

2010년 750마명 돌파

2011년 870만명 돌파

2012년 1,000만명 목표

3) 관광객 및 관광수입

  제주도의 관광객은 관광개발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1960년 이전에는 매년 

3,000명 정도로써 이들 대부분은 수학여행단과 학술조사단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1966년에는 산북인 제주시와 산남인 서귀포를 연결하는 제1횡단도로의 

개통으로 통행여건이 개선되면서 10만명을 돌파하였고, 1977년에는 제주도와 부

산을 연결하는 카페리의 취항에 힘을 입어서 50만명을 돌파하였다.

  이어서 1983년에는 관광객 1백만명 시대가 열리고,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에는 관광객 200만명, 1991년에 300만명, 1996년 400만명, 2005년 502만명, 

2009년 650만명, 2010년 750만명, 2011년 870만명이 제주도를 관광함으로써 2012

년에는 약 1,00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연도별 관광객 추이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1960년도에 0.1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에는 8억원, 

그 10년 후인 1980년에는 260억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1986년에는 1,438억원으로 집계됨으로써 그 당시 제주도의 가장 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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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도내총생산/관광수입

비고
도내총생산 관광수입 %

1960 0.14 도민총생산(61년 26억원)

1970 240 8 3

1980 3,753 260 7

1986 8,922 1,438 16 관광수입감귤수입(1,416억원)추월

1990 18,836 4,310 23

1995 41,969 8,814 23

1996 45,318 10,179 22 1조원 돌파

2000 52,895 14,975 28

2001 55,912 14,954 27

2002 63,017 15,265 24

2003 67,855 15,661 23

2004 73,431 16,787 23

2005 79,166 17,202 22

2006 75,961 18,468 24

2007 80,696 22,144 27

2008 89,591 23,736 26

2009 94,776 28,282 29

2010 103,175 33,967 33

2011 45,052

입원이었던 감귤수입 1,416억원을 뛰어넘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그 후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세와 관광객이 지출

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산업들이 제주 도처에 들어섬으로써 관광수입이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990년 4,319억원, 1995년 9,814억원, 1996년 10,179억원, 200년 14,975억원, 

2001년 14,954억원, 2002년 15,265억원, 2003년 15,661억원, 2004년 16,787억원, 

2005년 17,202억원, 2006년 18,468억원, 2007년 22,144억원, 2008년 23,736억원, 

2009년 28,282억원, 2010년 33,867억원, 2011년에는 약 45,05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도내 총생산 및 관광수입 추이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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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

2012년

목표인원

(A)

2011년

탐방객수

2012년 탐방객
2011년 

동기대비

탐방객수

(C)

전년동기

증가율(%)

(B-C)/C

목표대비

성과율(%)

(B/A)금일 누계(B)

계 4,790,000 4,400,762
9,521

(1,454)

629,663

(108,091)

469,169

(66,028)

34.2%

(64%)
13.1%

한

라

산

소계 1,150,000
1,089,383

(49,763)

1,700

(149)

202,688

(5,487)

146,169

(66,028)

38.2%

976%)

17.6%어리목
345,803

(38,136)

452

(147)

56,437

(4,969)

40,558

(967)

39.2%

((414%)

영실
265,408

(3,538)
321

30,464

(70)

18,611

(79)

63.7%

(-11%)

2. 세계자연유산 방문객 추이

1) 방문객 현황

  201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 등 세계자연

유산 지구를 방문한 탐방객은 4,400,76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별로 나눠서 보면 한라산 탐방객은 어리목 345,803명, 영실 265,408명, 

성판악 393,896명, 관음사 63,339명, 돈내코 20,937명 등 1,089,38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산일출봉 탐방객은 2,455,020명, 만장굴 785,599명, 거문오름 70,760명 등

이다.

  특히 성산일출봉의 경우는 년간 탐방객이 2,455,020명으로 나타남으로써 하루 

평균 6,726명이 성산일출봉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검은오름의 경우는 매

주 화요일을 휴식일로 하고 1일 입장객을 30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2011년의 경

우 년간 탐방객이 70,760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이 수치는 2008년부터 세계자연

유산 등재기념으로 7~8월 중 1개월간 입장객수 제한을 해제하고 있는 검은오름 

국제트레킹대회 입장객 20,906명을 포함한 수치임) 

〈표 3〉세계자연유산 방문객 현황           
(단위: 명, ( )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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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탐방객 비고

2006 2,252

2007 2,380

2008 2,862

2009 3,225

2010 3,856

2011 4,401

지구별

2012년

목표인원

(A)

2011년

탐방객수

2012년 탐방객
2011년 

동기대비

탐방객수

(C)

전년동기

증가율(%)

(B-C)/C

목표대비

성과율(%)

(B/A)금일 누계(B)

성판악
393,896

(7,266)

827

(2)

101.371

(392)

72,811

(1,972)

39.2%

(-80%)

관음사
63,339

(763)
77

10,614

(52)

10,047

(71)

5.6%

(-27%)

돈내코
20,937

(60)
23

3,802

(4)

4,621

(25)

-17.7%

(-84%)

소계 3,640,000
3,311,379

(857,331)

7,821

(1,305)

426,975

(102,604)

322,521

(62,914)

32.4%

(63%)
11.7%

성산

일출봉
2,700,000

2,455,020

(738,103)

6,060

(1,092)

313,495

(87,502)

229,828

(51,548)

36.4%

(70%)
11.6%

만장굴 870,000
785,599

(118,251)

1,761

(213)

108,281

(15,091)

90,071

(11,366)

20.2%

(33%)
12.4%

거문오름 70,000
70,760

(977)

5,199

(11)
2,622 98.3% 7.4%

  세계자연유산지구의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도별 탐방객 현황을 보면, 06

년 2,252천명에서 2011년에는 4,401천명으로 총 탐방객수가 95.4% 증가하였다. 외

국인의 경우는 2006년 228천명에서 2011년에는 907천명으로 297.8%가 증가하였

다. 성산일출봉의 경우는 2006년 1,093천명에서 2011년에는 2,455천명으로 년간 

200만명을 돌파하고 있다.

〈표 4〉연도별 탐방객 현황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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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일출봉

방문객수

유료 1,014,038 1,101,618 1,269,375 1,634,776 1,668,284

무료 178,518 292,265 355,072 335,244 786,736

계 1,192,556 1,393,833 1,624,447 1,970,020 2,455,020

방문객수

내국인 954,348 1,151,514 1,273,201 1,463,941 1,716,917

외국인 238,208 242,369 351,246 506,059 738,103

계 1,192,556 1,393,833 1,624,447 1,970,020 2,455,020

1일 최대관광객수 11,151 15,089 15,083 13,418 12,666

1일 최저관광객수 985 439 950 682 1,230

입장료

징수액

유료 1,296,965 1,239,217 1,542,348 1,802,807 2,194,122

무료

계 1,296,966 1,239,217 1,542,348 1,802,807 2,194,122

2) 유산지구별 탐방객

  일출봉의 경우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내국인 및 외국인 탐방객이 급

증하고 있다. 년도별 증가내역을 보면, 2008년 16.9%, 2009년 16.5%, 2010년 

21,3%, 2011년 24.6%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증가율의 경우는 2008년 1.7%, 

2009년 44.9%, 2010년 44.1%, 2011년 45.9%로 나타나서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

게 나타나고 있다.

〈표 5〉성산일출봉
(단위: 명, 천원)

  만장굴 역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

하고 있다. 년도별 증가내역을 보면, 2008년 34.3%, 2009년 10.9%, 2010년 19.9%, 

2011년 14.4%가 증가하였다. 외국인 증가율은 2008년 520.6%, 2009년 60%, 2010

년 12%, 2011년 14.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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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일출봉

방문객수

유료 264,528 402,454 495,597 522,175 607,801

무료 120,017 113,929 77,257 164,521 177,798

계 384,545 516,383 572,854 686,696 785,599

방문객수

내국인 375,248 458,683 480,517 583,306 667,348

외국인 9,297 57,700 92,337 108,390 118,251

계 384,545 516,383 572,854 686,696 785,599

1일 최대관광객수 4,413 4,540 4,539 6,088 6,423

1일 최저관광객수 201 341 427 540 598

입장료

징수액

유료 425,329 567,297 729,254 724,341 826,638

무료

계 425,329 567,297 729,254 724,331 826,638

관광지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일출봉

방문객수

유료

무료 26,477 40,159 57,307 70,760

계 26,477 40,159 57,307 70,760

방문객수

내국인 25,804 39,857 56,460 69,783

외국인 643 302 847 977

계 26,447 40,159 57,307 70,760

1일 최대관광객수 300 300 300 300

1일 최저관광객수 25 27 33 28

입장료

징수액

유료

무료

계

〈표 6〉만장굴                       
 (단위: 명, 천원)

  거문오름 역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수가 증가하고 있다. 년

도별 증가내역을 보면 2009년 51,7%, 2010년 42.7%, 2011년 23.5% 등이다. 외국

인 증가율은 2009년 -53%, 2010년 180.5%, 2011년 15.3% 등이다.

〈표 7〉거문오름     
(단위: 명, 천원)

  이밖에 천지연 폭포는 1,638,620명, 대포동 주상절리대는 1,456,174명, 산방산은 

769,05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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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은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서 

어느 하나를 떼어내고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성질의 자원이 아니지만 자원의 특

성상 세계자연유산은 보존적 측면, 생물권보전지역은 보전적 측면, 지질공원은 

관광적 측면이 강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같은 자원이 이 3개의 범주에 모두 포한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 보존, 복원을 모두 아우르는 보호적 측면에서의 관광자원 관리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성산일출봉의 경우 1일 최대 탐방객이 15,000명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써 혼잡은 물론 세계유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거문오름의 경우 1일 최저 탐방객이 25명에 불과함으로써 자원의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는 측면과 함께 무료 탐방으로 인해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등 자원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라산 탐방로의 경우는 5개의 탐방로가 개설돼 있으나 탐방로별 특색이 없이 

길만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들 유산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녹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실이고 생태관광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주민이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다  

Ⅳ. 관광활성화 방안

1. 주민 중심의 통합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

  생태관광은 1965년에 헬저가 ‘문화, 교육, 그리고 관광을 고찰하여’라는 논문에

서 시작된 개념으로 다음의 4가지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관광이다. 즉, 최소의 

환경영향, 관광대상 문화에 대한 최소 영향 및 최대 만족, 관광지 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 참가 관광객에 대한 최대 만족이 그것이다,(고승익, 2008: 

166)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생태관광이 대규모 자본에 의해 경영되는 관광지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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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손에 의해 소규모로 경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 세계유산의 관리주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갖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관계로 이를 제외한 생물권보전

지역,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지질공원의 관리 운영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조합

형태의 관리체를 만들어서 경영하고 서로간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관광객 분산에 의한 혼잡도의 감소 및 자원의 보호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거문오름은 탐방객이 거의 없고 성산일출봉

은 과포화 상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성산일출봉의 경우 무한정 관광객을 수용하고 거문오름의 경우

는 하루 300명이라는 편협된 틀에 묶여서 탐방객 유치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산일출봉의 경우 산을 오르는 길과 내려오는 길을 달리함으로써 혼

잡도를 줄여야 하며, 거문오름의 경우는 탐방객수의 제한을 풀어서 보다 많은 관

광객들이 거문오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관광루트의 조성

  제주도의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의 자연유산은 관리는 물

론 관광차원에서도 개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유산을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독특한 문화와 엮는 생태

관광 상품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나누어서 동부의 경우 거문오름-성읍

민속마을-성산일출봉-만장굴-우도를 엮는 1일 생태관광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으

며, 서부의 경우는 주상절리대-산방굴-수월봉-평화박물관-마라도를 엮은 1일 관광

상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라산의 경우는 지금처럼 무작정 오르고 내리는 등산 위주의 탐방을 탈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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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라산 사계의 특징과 전설 등을 관찰하고 공부할 수 있는 생태ㆍ문화 학습

장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스토리텔링 융합 콘텐츠의 개발과 적용

  제주도에는 예부터 다양한 여신들이 전설이나 신화로 전해져 오고 있다. 천지

창조의 거대한 여신으로서 한라산ㆍ바람ㆍ해녀의 신인 설문대할망, 육지에서 오

곡의 종자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와서 농경문화를 시작한 백주할망, 음력 2

월 제주도에 들어와서 한라산을 돌면서 복숭아꽃, 동백꽃 구경을 하고 들판에 오

곡의 씨를 뿌려주고, 갯가 연변에 우무, 전각, 편포, 소라, 전복, 미역 등 해초의 

씨를 뿌려주는 영등할망, 옥황상제에게서 오곡의 씨앗을 받아와서 7월 보름날 인

간 세상에 내려온 아름다운 농경신 자청비, 송아지, 망아지, 오곡의 종자를 가지

고 온평리 바닷가를 통해서 상륙하여 고양부 삼신인의 아내가 되었다는 ‘동해 벽

랑국’의 아름다운 세 처녀 등이 그것이다.(제발연, 2012: 296-303)

  이들 신들은 모두가 제주자연의 창조 또는 한라산, 들판, 바다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제주자연경관과 불이의 콘텐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제주도의 여성

신화와 아름답게 엮어내는 스토리텔링 융합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5. 다크투어리즘ㆍ잣성과의 연계상품 개발

  제주도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오름과 들판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전초기지로 사용되면서 곳곳에 수많은 동굴과 유적을 남겨 놓았다.

  이들 중에서 현재 관광지로 개발이 완료된 곳은 평화박물관 정도이고 나머지

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은 거의가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도

의 오름에 땅굴 또는 방공포기지의 형태로 존재함으로써 제주도의 자연경관과 

일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중산간에는 제주도 사람 고득종의 건의로 조선조 세종대왕때 

만들어진 10소장의 흔적인 하잣성, 중잣성, 상잣성과 산마장의 흔적이 상당부분 

남아 있어서 지금도 이 곳의 일부는 소를 방목하는 목초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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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을 다크투어리즘, 10소장과 산마장의 잣성과 연

계시킬 경우 세계복합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도의 자연자원을 문화자원과 묶는 연계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Ⅴ. 결론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을 

하고 있는 순상화산의 지형이다. 곳곳에는 예부터 ‘오름’이라고 부르는 크기가 다

양한 화산체들이 약 360여 개가 솟아 있는데, 분석구, 응회환, 응회구, 용암돔 등

으로 부르는 지형을 만들고 있다.

  분석구는 마그마가 가진 폭발력의 힘으로 다량의 분석과 용암, 화산재가 분출

하면서 만들어진 원뿔 모양의 화산체를 일컫는데, 제주사람들은 이 붉은 돌을 

‘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름의 또 다른 형태의 하나로는 바닷가 주변에서 보이는 ‘응회환’과 ‘응회구’

가 있다. 이것은 뜨거운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는 가운데 지하수나 지표수(바다. 

호수, 하천. 빙하 등)를 만날 때 마그마는 급히 식고 물은 끓게 되는데, 이와 같

은 반응은 매우 격렬하여 강력한 폭발의 기폭제가 된다. 이런 현상을 수성화산활

동으로 부르는데, 제주도의 오름 중 약 10개 정도가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방산이나 한라산의 서북벽은 점성이 높은 용암이 화도 주변에서 멀리까지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높게 쌓여서 형성된 지형으로 ‘용암돔’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상의 생성과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주도는 영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비

바람과 파도에 침식되면서 특유의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그 위에 흙이 쌓이면서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식물들을 먹고 사는 수많은 동물들이 서식함

으로써  세계유산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도는 1970년대 이후 적극적인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2012

년의 경우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메가투어리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의 1천만 관광객의 배경에는 2002년부터 유네스코가 지정하거나 유네스

코에 등재가 된 생물권보전지역, 제주 세계자연유산, 제주도 지질공원 등의 역할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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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오늘날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하여 생태관광 측면에서 크게 

성장발전하고 있는 제주관광산업이 향후에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 중심의 

통합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 관광객 분산에 의한 혼잡도의 감소 및 자원의 

보호,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관광루트의 조성, 스토리텔링 융합 콘텐츠

의 개발과 적용, 다크투어리즘ㆍ잣성과의 연계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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